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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cience learning motivation of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comparison with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596 high school students and 
1063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ree statistical method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wo-way ANOVA,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school type and grad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ifference of 
students’ motivation for science learning.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learning motivation among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academic year,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irst and second grader of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Especially,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showed low level of science learning motivation compared to the students in general high 
school. The correlations among five motivational factors of science learning motivation were also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Lastly,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cience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showed that second year students in technical 
high school had less correlation coefficients than the first year students. Give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educational strategy for enhancing science learning motivation of technical school 
students. We will discuss the direction of science education for technical high school based on our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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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전문계 고등학교1) 교육은 197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과 함께 국가의 기간 산

업발전을 위한 소위 ‘산업역군’을 지속적으로 양성
해 내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Kim, 2007).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는 설립 목적과 취지 자체가 
산업계가 원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 투입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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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계 고등학교라는 명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상 ‘산업수요 맞
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Seo, 2011). 이 명칭은 특성화 고등학
교뿐만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포함하는 명칭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직업교육 이외의 직업교
육 이외에 일반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하며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나가는 학생도 상당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와는 차별화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취업 위주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가 포함되는 ‘전문계 고등학교’라는 명칭보다는 과거의 실업계 고등학교 중 공업고등학교에 대
항하는 연구대상 학교를 해당학교 교원 및 학생들이 스스로 지칭하는 명칭을 따라  ‘공업계 특
성화 고등학교’로 지칭하였다.

에 특정 산업기술현장과 관련된 직무능력과 태도의 
배양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목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산업인력의 
조속한 전문화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젊은 인재
들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 해 왔다(Yoo, 2016). 
최근에도 전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은 2015 개
정 교육과정의 등장과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입각
하여 산업현장과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
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Lee & 
Lim, 2016).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전문계 고등학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90년
대까지의 학생・교사・학부모 등에게서 흔히 나타
나는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일종의 종국교육(terminal education)으로 볼 수 
있으며, 중학교 과정을 마친 뒤 전문계 고등학교로
의 진학하게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진
학 없이 일반교과 교육은 종결된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졸업 후 일반계나 특수목
적 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학
에 진학하여 재차 심화된 형태의 일반교과 교양교
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반고등학교 교육 
역시 이러한 고등교육기관 입학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졸
업과 동시에 개별적인 산업 현장으로 취업되는 경
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졸업이후의 계속적 학
습이나 재학 중 일반교과 학습과 관련하여 문제의
식을 갖지 않아 왔다(Kim, 2007). 

그러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를 통해 전문계고 졸업자가 취업과 함

께 학사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생애 경로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집중 지원할 예정임을 밝히게 되면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구시대적 직업교육 패러다
임으로부터 새로운 사회경제적 체제와 문화의 요구
에 걸맞은 방식으로 변화가 시도되었다(Lee, Kim 
& Lee, 2006). 추격형 경제성장을 목표로 부족한 
자원을 인력개발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고, 생산
성 향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근대사회에서는 
숙련된 단순 기능 노동자를 조기에 육성하는 것이 
직업교육의 지상(至上)과제였다. 그러나 탈근대 사
회로 접어든 오늘날 사회가 원하는 인력은 근대사
회와는 사뭇 달라졌기 때문이다(Yoo, 2016). 3차 
산업혁명기인 지식정보 기반 사회를 넘어 인공지능
과 사물인터넷을 배경으로 한 4차 산업혁명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요즈음 사회는 더 이상 단순 노동인
력의 양성을 직업교육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탈근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기계가 대신
할 수 있는 단순 기능공이 아닌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유연한 다기능 인력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Lim, Kim, Han & Seo, 
2014; Kim, 2016; Yu, 2014). 뿐만 아니라 탈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직업교육의 패러다임 역시 특
정한 작업과 관련된 일시적 반복 숙련과 같은 성격
을 벗어나서 평생교육 관점에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과 소양을 고려하게 
되었다(Kim, 2016). 예를 들어 노동자로서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제품생산 과
정을 설계 하고 함께 논의하고 여러 사람들과 협업
하기 위한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역량이 전문계 고
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필요해 진 것이다. 그러나 이
들에 대한 일반교과 교수-학습 지도 전략 및 진로
지도 관련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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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과학 교과
와 같은 일반교과의 학습도 직업교육 못지않게 강
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용적 목적에 의
하여 산업과 연관되는 직업교육을 토대로 설립하다
보니 대부분의 많은 전문계 고등학교들은 이공계열 
분야(예; ICT, 생명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등)로 
특성화 되어있으며 일반 교과목 중 과학 과목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농업
계 특성화 고등학교인 자연과학고등학교의 경우를 
연구한 Ha, Kim, Park & Lee(2012b)의 연구에서
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자
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를 보고하였
다. 그러나 이들은 과학학습동기를 이루는 다양한 
구인들 간의 경로분석을 통하여 자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
로 과학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다는 깨달음을 통
해 형성되는 ‘직업동기’ 혹은 ‘진로동기’의 중요성
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비단 전문계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역시 현대과학의 변
화의 바람과 함께 인간중심주의 교육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실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적 문제해결자 육성이라는 관점이 있다. 
미국의 차세대 과학교육표준이나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
다(Kim & Na, 2017; MOE, 2015; NGSS Lead 
States, 2013). 현대과학은 더 이상 과학과 기술, 
수학 등을 나누어 이야기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형
태의 융합을 추구하고 있다(NGSS Lead States, 
2013). 또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많
은 문제들은 복잡성이 높고 특정 교과의 낱개 지식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낱낱의 지식 보다
는 이러한 지식들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쓰임을 이
해하고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민으로서
의 노동자 육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틀도 변화하
고 있다(Lee, Shin, Rachmatullah & Ha, 2017;  
MOE, 2015; NGSS Lead States, 2013). 구시대적 
패러다임으로는 일반교양교육을 통한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전문적 직업교육을 통한 산업인력 육성은 
왕래가 어려운 단절된 두 세계로 인식되어왔다

(Lee, Kim & Lee, 2006). 그러나 최근 자유학기제
의 도입이나 진로교육특별법의 제정과 같이 일반계 
교육에서의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나(Jung, Shin 
& Lee, 2017), 전문계 고등학교의 일반교과 교육
강화나 진학률 증가 현상(Kim, 2007; Yoon & 
Kim, 2011)은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흥미로운 
수렴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직업을 통하여 자아실현이 이루어지
고, 직업적 문제해결과정에서 학교에서 배운 단순 
기능이나 기술 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혁
신이나 문제해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므로 평생교
육 관점에서 살펴볼 때,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과 인문 교양교육(academic 
education)은 대척점에 있는 분리된 세계가 아니
라는 것이 최근 교육계의 목소리이다(Lee, Kim & 
Lee, 2006). 따라서 이를 통합해야만 기계로 대체
되는 단순기능공에 머물지 않고 주체적이고 창의적
인 문제해결자이자 설계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직업을 통한 행복한 삶의 영위라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직업교육과 인문교육은 모두 
필요하고 오늘의 교육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는 STEM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능공 양성과 학자 양성
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격리시킨 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의 조화를 통하여, 학문을 통해 배
운 지식이 직업세계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통해 참
다운 앎을 얻는 실천(practice)을 강조하고 있다
(NGSS Lead States, 2013). 따라서 바람직한 미
래 이공계 인력의 육성을 위해서는 직업교육과 인
문교육으로서의 일반 교과목 교육의 균형이 필요하
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일반계 교과
목의 학습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한 필수소양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Jeon & Han, 2009; Yoon & Kim, 
2011). 공업고등학교와 같은 이공계열 특성화고등
학교의 경우 과학 교과목의 학습이 해당 학생들의 
직업적 성취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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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STEAM 수업자료 개발을 시도한 
Moon, Kim & Kim(2012)의 연구나 전문계 고등학
교 학생들의 과학 선호도를 연구한 Im(2002)의 연
구,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교과서
를 통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학습 동기
를 탐색한 Jeon & Han(2009)의 연구, 자연과학고 
학생들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
를 비교한 Ha, Kim, Park & Lee(2012b), 추가로 
그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과학학습동기를 밝힌 
연구(Ha, Kim, Park & Lee, 2012a)의 연구를 제
외하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과학교육자들의 실
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 학습동기를 조사하고 과학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과학학습동
기에 대한 일반계 고등학생들과의 비교분석 자료를 
통하여 향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과학학
습동기과 학업성취도간 상관관계를 함께 확인하였
다. 일반적으로 과학학습동기는 과학성취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
문에 학습동기의 향상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중요하
게 고려해야할 요소임이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Kang, Kim, Lim, & Yoo, 2014; Joo, 
Chung, & Lee, 2011).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였다. 때문에 실제로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들의 과학학습동기 또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바 없다. 이들은 직
업교육 토대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과학학습동기와 과학성취도의 관계는 일반
고 학생들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의 과
학학습동기와 과학성취도의 상관관계를 함께 확인
해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공업계 특성화고등
학교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는 어떤 차이가 나는
가?

2.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공업계 특성화고등
학교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 요소별 상관관계는 어
떤 차이가 나는가?

3.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와 학업성
취도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참여자는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일
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다. 공업계 고등학교의 학
생은 지방 공립 공업계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1, 2
학년 학생들이다. 이 학교는 남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교이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전체 학
생인 596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학교에 입
학하는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성적은 대략적으로 백
분위가 41~100% 내에 분포하고 있고, 약 70%의 
학생들은 백분위 61~70%에 분포하고 있다. 이 결
과로 보았을 때 중학교 때의 학업성취가 중위권인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 학교에 개설된 학과는 컴
퓨터응용기계과, 자동차시스템과, 전기시스템제어
과, 디지털기계과, 건축토목과, 빌딩자동화과, 금형
설계가공과이다.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일
반계 학생들에 똑같이 ‘과학’교과에 대한 교육 시수
는 같다. 그 이후 공업계 고등학교 과목들과 밀접
한 물리I에 대한 학습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의 참여자 중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한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들
이다. 이 학교 또한 남학생들로 구성된 학교이며, 
전체 1063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에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466명이며, 자연계열 학생들이 
597명이다. 일반적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1
학년 말에 인문계열 혹은 자연계열로 자신의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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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한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자료를 
7월에 수집했기 때문에 인문계열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아직 계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1학년 학생들의 경우 희망하는 계열 정보를 수집하
였으며,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이미 선택하
여 소속된 계열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에 사용하였
다.  

2. 검사 도구 및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Glynn, Brickman, 
Armstron & Taasoobshirazi(2011)에 의해 개발
된 Science Motivation Questionnaire Ⅱ(SMQ 
Ⅱ)이다. 이 검사도구는 내재동기(intrinsic 
motivation), 직업동기(career motivation), 자기
의지(self-determination), 자기효능(self-efficacy), 
점수동기(grade motivation)의 총 5개 요인을 통
해 과학학습동기를 측정한다. 각각의 요인들은 5개
의 문항들에 의해 측정되어 검사도구는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리커트(Likert) 척도형태이
다. 이 도구는 Glynn et al. (2011)에 의해 문항
반응이론 기반의 라쉬모델분석(Rasch model 
analysis)과 구조방정식 기반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화 된 바 있다. 또한 Ha & 
Lee(2013)는 SMQ Ⅱ의 국내 번역본의 문항 반응 
타당도, 일반화 타당도, 구조 타당도를 일반계 고등
학교와 농업계열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응답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표
인 일반고 고등학생들과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
생들의 과학학습동기 비교하는데 있어 적합한 검사
도구라 판단된다.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내적일관성 신뢰
도 분석(Cronbach's Alpha)와 라쉬 모델 분석를 
통해 확인하였다. 과학학습동기의 각 영역별 
Cronbach Alpha값을 살펴보면, 직업동기 항목의 
경우 공업계 학생의 자료는 0.896, 일반고 자연계
열은 0.965, 일반고 인문계열은 0.936이었다. 점수
동기 항목의 경우 공업계 학생의 자료는 0.951, 일
반고 자연계열은 0.967, 일반고 인문계열은 0.953
이었다. 자기의지 항목의 경우 공업계 학생의 자료

는 0.937, 일반고 자연계열은 0.935, 일반고 인문
계열은 0.955이었다. 자아 효능감 항목의 문항의 
경우 공업계는 0.928, 일반고 자연계열은 0.946, 
일반고 인문계열은 0.947이었다. 마지막으로 내재
동기 항목의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공
업계가 0.912, 일반고 자연계열은 0.958, 일반고 
인문계열은 0.926이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와 같
이 대부분의 항목의 문항들이 0.9이상이며 0.9에 
근접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문항반응이론의 라쉬분석을 통해서도 문항의 신
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사용한 문항들
이 학생들의 동기 수준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Person reliability는 직업 동기
가 0.91, 점수 동기는 0.93, 자기 의지는 0.92, 자
아 효능은 0.91, 내재 동기는 0.91이었다. Person 
reliability는 0.8 이상일 경우 검사도구가 학생들의 
능력치, 즉 이 연구에서는 과학학습동기의 수준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Boone et 
al., 2014). 학생들의 수준이 과학학습동기 검사문
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는데 적합한지를 보
여주는 Item reliability의 경우 직업 동기가 0.98, 
점수 동기는 0.95, 자기 의지는 0.94, 자아 효능는 
0.97, 내재 동기는 0.98이다. Item reliability는 
0.9 이상일 경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oone et al., 2014). 

라쉬 모델 분석에서는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활
용하여 학생들의 점수를 예측할 수 있으며, 그 예
측 점수와 실제 점수가 차이가 클 경우 적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 적합도는 MNSQ 
(Mean-square)로 표현된다. 이 값의 기준에 대해
서 라쉬 모델 분석 전문가이자 라쉬 분석 소프트웨
어인 Winsteps 개발자인 Linacre는 라쉬 분석 웹
사이트에 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0.5~1.5일 경우 
평가 문항으로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으며, 
1.5~2.0일 경우 의미있게 사용은 되지 못하나 평가 
결과는 왜곡하지 않는 수준, 2를 넘을 경우 문제 
있는 문항이라 평가하였다(Boone et al., 2014). 
MNSQ 값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직업 동기
와 점수 동기에서 각 한 문항이 1.5~2 사이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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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동기　 점수 동기　 자기 의지　 자아 효능　 내재 동기　

　 Infit Outfit Infit Outfit Infit Outfit Infit Outfit Infit Outfit

문항 1 0.82 0.82 0.86 0.80 0.81 0.78 1.09 1.06 0.81 0.79

문항 2 0.71 0.69 0.59 0.54 1.13 1.09 0.92 0.90 0.91 0.89

문항 3 0.67 0.65 0.91 0.85 0.75 0.71 0.83 0.80 1.21 1.20

문항 4 1.09 1.11 0.61 0.55 1.01 0.97 0.88 0.85 0.87 0.86

문항 5 1.63 1.62 1.89 1.78 1.24 1.19 1.21 1.15 1.13 1.14

Table 1. Mean-square fit statistics of Rasch model analysis 

만 그 외에 모든 문항은 0.5에서 1.5 사이로 적합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쉬 모델 분석을 통해 생성된 Person 
measure는 순위 척도인 총점을 비율 척도로 변환
시킨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통계 검
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값이다(Neumann 
et al., 2011). 이 연구에서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
의 수준은 라쉬 모델 분석에서 생성된 Person 
measure로 확인한다.

3. 자료 분석 방법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
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독립표본 t-검정, Pearson상관관계 분석
의 두 가지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원변량분석
에서 종속변인은 과학학습동기의 수준(Rasch 
person measure)이며 독립변인은 학교(공업계고, 
일반고 자연계열, 일반고 인문계열)와 학년(1학년과 
2학년)이다. 효과크기는 Partial Eta  Squared(이
하 PES)로 나타내었다. 독립표본 t-검정은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인문계 이공계 학생들의 점수를 
보다 엄밀하게 비교하고 효과크기인 Cohen’s d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과학학습
동기의 요소간 상관관계와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의 과학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간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
용한 라쉬 모델 분석은 Winsteps 3.92.1버전을 사
용하였고, 그 외 통계분석은 SPSS 21.0버전을 사
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일반고 고등학생에 비교한 공업계 고등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 수준 

Figure 1에는 공업계고, 일반 이공계 학생, 일반
고 인문계열 학생의 과학학습동기의 수준(Rasch 
person measure)이 제시되어 있다. 정확한 평균
값은 직업 동기의 경우 공업계고 1학년이 0.23, 2
학년이 0.31, 일반고 자연계열 1학년이 –0.72, 2학
년이 3.17이었다. 일반고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 1
학년이 –0.38, 2학년은 –1.95이었다. 점수 동기 점
수의 경우 공업계고 1학년이 0.24, 2학년이 –0.46, 
일반고 자연계열 1학년이 –0.77, 2학년이 3.60, 일
반고 인문계열 1학년이 –0.97, 2학년이 –3.19이었
다. 자기 의지의 점수의 경우 공업계고 1학년이 –
1.23, 2학년이 –1.53, 일반고 자연계열은 1학년이 
–0.17, 2학년이 2.01이었다. 일반고 인문계열은 1
학년이 –0.14, 2학년이 –3.39이었다. 자아 효능은 
공업계고 1학년이 –0.43, 2학년은 –0.42, 일반고 
자연계열 1학년이 –0.61, 2학년이 2.44, 일반고 인
문계열 1학년은 –0.26, 2학년은 –2.49이었다. 마지
막으로 내재 동기는 공업계고 1학년 0.28, 2학년은 
0.57, 일반고 자연계열 1학년은 –0.68, 2학년은 
2.51, 일반고 인문계열 1학년은 –0.30, 2학년은 –
1.59이었다. 

Figur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고 자연계
열의 경우 2학년의 과학학습동기가 1학년에 비하여 
급격히 높아지며, 반대로 일반고 인문계열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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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ans of person measure of five science motivation dimensions

경우 과학학습동기가 낮아진다. 이와 비해서 공업
계고 학생의 경우 과학학습동기의 수준이 1학년과 
2학년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Table 
2는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효과크기
를 비교하면 자기 의지를 제외하고 학년차이가 가
장 작게 나타나고, 학교간 차가, 그리고 학년과 학
교 간 교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가 가장 크
다. 자기 의지의 경우 학교간 차이의 효과크기가 
가장 크다. 전반적으로 학년과 학교 간 교호작용효
과가 가장 크다는 것은 과학학습동기가 매우 복잡
하게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의 특성을 파악하
는데 있어서 학교의 특성과 학년의 특성을 복합적
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이 연구는 종
단연구가 아닌 횡단 연구이지만, 연구결과에서 나
타난 학년에 따른 학습동기의 차이는 과학학습에 
대한 동기가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변화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일반고 자연계열 학
생들의 경우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에 비하
여 훨씬 높은 수준의 과학학습동기를 나타내었으
며, 비이공계 학생들의 경우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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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 변인 독립 변인　 F p
Partial Eta  

Squared

직업 동기

학교 61.843 0.000 0.070

학년 21.455 0.000 0.013

학교*학년 89.082 0.000 0.097

점수 동기

학교 79.636 0.000 0.088

학년 4.847 0.028 0.003

학교*학년 82.187 0.000 0.090

자기 의지

학교 80.200 0.000 0.088

학년 5.860 0.016 0.004

학교*학년 65.739 0.000 0.074

자아 효능

학교 51.389 0.000 0.059

학년 2.313 0.128 0.001

학교*학년 68.182 0.000 0.076

내재 동기

학교 38.800 0.000 0.045

학년 18.009 0.000 0.011

학교*학년 57.244 0.000 0.065

Table 2. Two-way ANOVA results of Rasch person measures by school and years 

위에서도 언급했듯. 일반적으로 일반고등학교 학
생들의 경우 1학년 말 인문계열 혹은 자연계열로 
계열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한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아직 계열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희
망계열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때문에 2학년 학생
들에 비하여 1학년 학생들은 이공계와 비이공계간
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학년 
학생들은 이미 계열을 결정한 상태로, 이들의 결정
에 따라 과학 교육과정, 교육시수, 교수방법이나 학
생 개인의 진로탐색 및 진로교육 등의 차이가 있으
며, 이러한 차이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년별 
과학학습동기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에 비해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전공을 선택
하면서 입학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년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과 Table 2에서 공업계고, 일반고 자연
계열, 일반고 인문계열의 세 학교 학생들을 학년별
로 구분하여 과학학습동기를 확인하였다. 공업계고
등학생들은 해당학교의 개설된 학과인 컴퓨터응용

기계과, 전기시스템제어과, 디지털기계과, 건축토목
과, 금형설계가공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학, 
공학과 밀접한 전공을 학습한다. 그에 비하여 일반
고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향후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
다. 이 두 학생들의 점수를 보다 심층적으로 비교
하면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를 보다 면
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3은 공업계
고 학생과 일반고 자연계열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
를 1학년과 2학년을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평균값
의 차이, t-검정 결과, 효과크기(d)를 확인하면 1학
년과 2학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다. 1학년에서는 공업계로 진학한 학생들의 평균값
이 자기 의지를 제외하고 모두 높은 반면 2학년에
서는 전 영역의 과학학습동기에서 일반고 자연계열 
학생들이 매우 유의미하게 더 높다. 효과크기 역시 
1에 근접하는 등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종단연구가 아닌 횡단연구이므로 직접
적으로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가 상승하였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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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동기

1학년 2학년

평균차
(공업계-

일반고 자연계열)
t p d

평균차
(공업계-

일반고 자연계열)
t p d

직업 동기 0.96 3.17 0.002 0.25 -2.86 -11.27 0.000 0.95

점수 동기 1.01 2.58 0.010 0.21 -4.06 -12.29 0.000 1.04

자기 의지 -1.06 -3.40 0.001 0.10 -3.54 -11.84 0.000 1.00

자아 효능 0.19 0.61 0.545 0.05 -2.87 -10.21 0.000 0.86

내재 동기 0.96 3.15 0.002 0.25 -1.94 -7.50 0.000 0.63

Table 3. Independent sampled t-tests of Rasch person measures between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and STEM track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단하기는 어려우나 많은 양의 자료수와 단일 학교 
내에서 수집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과학학습동기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일반고 자연
계열 학생들의 경우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
서 과학학습동기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는 
반면 공업계고 학생들은 그 증가폭이 거의 없다. 
과학관련 학습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업계고에서 과
학학습동기의 형성에 정체가 있다는 것은 논의해봐
야 될 주제이다. 앞서 결과에서 확인한 바는 공업
계고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가 그와 유사한 조건의 
일반고 자연계열의 학생들에 비하여 향상의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학년에서는 오히려 
공업계고의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과학학습동기
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2학년에서는 일반고 자연계
열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가 월등히 높았다. 이러
한 차이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한 종류인 자연과학
고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 수준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음을 보고했던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다(Ha, Kim, Park & Lee, 2012b).  

이렇게 낮은 공업계열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 결
과는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체로 일반적 교과 
학습에 대해서는 전공교과에 비하여 낮은 동기와 
효능감을 지니고 있다는 선행연구 보고와 일치한다
(Lee, Park, Jang & Kim, 2014). 이러한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볼 때, 공업계고 학생들은 자신의 진
로나 삶과는 관련 없는 일반교과로서 과학 과목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낮은 과학학습동기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공업계고등학교에서 배우
는 전공교과들은 과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은 분명하다. 이공계 분야에서 필요한 다양한 공학
적 지식의 기반에는 과학적 원리와 이론이 존재하
며, 이러한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는 공학적 지
식과 원리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도 가깝게 연결된
다. 특히 최근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비롯해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STEAM 교육은 과
학과 공학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특정한 주제 혹은 
문제를 중심으로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예술을 
통합적으로 융합하는 접근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Bae & Geum, 2009). 

특히 이들의 이공계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함양되
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과학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위한 과학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성
화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직업교육에 그 뿌리를 두
고 있으며, 공업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공업 분야
의 전문직업인 양성이 기본적 목표이다. 그러나 많
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중에는 향후 대학교육을 
통해 이공계 분야의 학술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
으려는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한다(Kim, 2007). 일
례로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보고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졸업자 중 진학자는 36.2%
로, 이 중 전문대학 진학자는 25.8%, 대학교 진학
자는 10.3%였다(Lee et al., 2014). 또한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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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계 

1학년

공업계

2학년

일반고 

자연계열

1학년

일반고 

자연계열

2학년

일반고 

인문계열

1학년

일반고 

인문계열

2학년

직업 동기

점수 동기 0.239 0.269 0.712 0.484 0.503 0.536

자기 의지 0.320 0.270 0.572 0.475 0.579 0.537

자아 효능 0.339 0.294 0.674 0.561 0.605 0.567

내재 동기 0.540 0.436 0.767 0.588 0.610 0.619

점수 동기

자기 의지 0.433 0.520 0.602 0.521 0.554 0.719

자아 효능 0.442 0.558 0.677 0.564 0.608 0.651

내재 동기 0.293 0.294 0.702 0.433 0.545 0.406

자기 의지
자아 효능 0.599 0.612 0.769 0.748 0.771 0.699

내재 동기 0.426 0.355 0.699 0.610 0.503 0.438

자아 효능 내재 동기 0.411 0.382 0.773 0.626 0.610 0.560

Table 4. The squared R value of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of five science 
motivation variables in six groups(all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significant 
at 0.01 level) 

이나 대학교 진학자 중 대부분은 이공계 전공으로 
진학할 것이다. 결국 공업고등학교 졸업자 중 일부 
학생들은 이공계와 관련된 전문적 학습을 지속적으
로 수행할 것임을 의미하며 과학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소양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
업계열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및 진로와 과학과
의 관련성을 인식하며, 과학을 단순히 전공교과가 
아닌 일반교과로 인식하지 않도록 통합적 접근의 
과학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과학교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과학적 탐구, 
과학적 논증 등 과학적 역량은 이들이 전공 내용을 
습득하고 발전시키며, 이공계 진로로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과학의 이
론적 내용만이 아니라 과학적 역량의 발전을 고려
한 과학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Lee et 
al., 2014)은 대부분 공업고등학교 수업이 교사 주
도의 강의형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적절히 유발시키지 못함을 지
적한바 있다. 이는 기존의 과학 수업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공업계열 학생들이 
과학을 단순히 이론적 일반과목으로서 인식하지 않
고, 삶과 관련된 다양한 역량을 배우는 수업으로서 
과학과목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과학적 역량 중심의 
교수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2. 과학학습동기 요소별 상관관계 분석

과학학습동기는 단일 구인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
이 합쳐진 복합적인 구인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과학학습동기를 측정하는 도구는 직업 동기, 점수 
동기, 자기 의지, 자아 효능, 내재 동기 등 5가지로 
과학학습동기를 구분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의 구
인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Ha & 
Lee, 2013; Ha et al., 2012). Ha & Lee(2013)는 
직업 동기와 점수 동기와 같은 외재 동기들이 자기 
의지와 자아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과학 학
습의 즐거움을 인식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모델은 직업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Gl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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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9)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근거로 다섯 가지 동기 요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비교함으로서 공업계고 학생들의 과학학
습동기의 구조적 특징을 일반고 학생들과 비교하였
다.

Table 4는 Pearson 상관관계의 상관계수인 r의 
제곱을 나타내었다. 모든 상관계수는 0.001수준에
서 유의미하였다. r의 제곱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설명력의 차이를 보다 선명하게 비교하기 위함이
다. 직업 동기와 점수 동기의 r제곱을 보면 공업계
고 학생들의 경우 약 0.25 근처인데 비해 일반고 
학생들은 0.5에 근접해 있다. 이 점은 직업 동기가 
점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일반고 학생들
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직업 동기가 점
수 동기, 자기 의지, 자아 효능에 미치는 효과 역
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과학학습동
기의 다섯 가지 요소별 상관관계는 공업계고 학생
들이 상당히 낮으며, 이 점은 앞서 제시한 결과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업계고 학생
들은 과학학습동기가 구조적 측면에서 상당히 약한 
구조를 보이며, 하나의 동기 요소가 다른 동기 요
소로 영향을 주는 정도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매
우 적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과학학습동기를 구
성하는 각 요인들이 함께 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동
반 상승하거나 하강하기보다는, 각각의 구인들이 
독립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학습동
기 향상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인들을 고려한 다각
도의 과학교수학습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공업계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
에 비해 낮은 r제곱 값을 나타냈지만, 과학학습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자기결정성사이의 r제곱 값은 
0.6내외로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에서 가장 높은 r
제곱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이들의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 이 다소 관련이 있으며 상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Lee et al. (2014)은 공
업계열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습능력에 대한 효능감
이 낮은 상태로, 특히 일반적 교과과목의 ‘기초’의 
부족에 대해 인식함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선

행연구내용과 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자기효능감
과 자기결정성 사이의 높은 효과크기를 종합해 볼 
때,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반적으로 낮은 과학 
자아효능감은 낮은 자기의지로도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과학학습에 대한 자아효능감을 향
상시키는 방식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3.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 사이의 관계

그동안 과학학습동기는 과학성취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으나, 이는 대부분 일반고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였다(Kang, Kim, 
Lim, & Yoo, 2014; Joo, Chung, & Lee, 2011). 
이 절에서는 공업계고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와 그 
학생들의 입학성적, 과학 성적과 비교함으로서 공
업계고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의 특성을 보다 더 
자세히 이해하고자 한다. 이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1학년과 2학년의 차이이다. 
앞서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결과는 공업계고 2학년
들의 과학학습동기가 1학년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이 절의 연구 결과 역시 이와 비슷한 것을 
보여준다. Pearson상관관계를 보면 과학학습동기
와 입학성적, 과학성취도의 상관관계의 r값의 크기
가 1학년이 2학년에 비하여 약 2배 가까이 더 크
다.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의 기본 전제는 학습동기
가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ryan, 
Glynn, & Kittleson, 2011).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업계고 1학년들의 과학학습동기가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2학년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공업계고 1학년 학생들의 내재 
동기는 입학성적은 물론, 1학기, 2학기 성적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학년 간 차이는 2학년 학생들의 경우 과
학 학습동기가 과학학습행동과 과학성취로 바로 이
어지기 힘든 상황임을 보여준다. 대신 학습동기가 
학업성취로 이어지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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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입학 성적 1학기 과학 성적 2학기 과학 성적

공업계고

1학년

직업 동기 0.138* 0.134* 0.140*

점수 동기 0.157** 0.305** 0.329**

자기 의지 0.200** 0.319** 0.327**

자아 효능 0.193** 0.261** 0.263**

내재 동기 0.186** 0.292** 0.241**

공업계고

2학년

직업 동기 0.071 0.147* 0.095

점수 동기 0.131* 0.173** 0.171**

자기 의지 0.140* 0.167** 0.149*

자아 효능 0.165** 0.175** 0.139*

내재 동기 0.100 0.101 0.104

Table 5. The Pearson co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cience motivation variables and 
academic achievements(*p<0.05, **p<0.05)

중간의 조절요인이나 매개요인이 존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시사한다(Seo, 2011). 예를 들어 Lee 
(2008)에 따르면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학습동기는 
학습전략인 인지전략과 메타인지전략을 매개로 학
업성취도로 이어짐을 검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어떠한 조절요인이나 매개요인이 존재
하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구조적 접근을 활용한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려해야할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구조
적 상황 중 하나는 취업을 강조하는 공업계 고등학
교 환경에서 과학 학습과 학업성취의 중요도가 상
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성적은 취업 요건의 일
부’로만 작용하게 된다(Lee et al., 2014). 즉 이들
에게는 학습의 결과물인 학업성취는 일반고 학생들
에 비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인 것이다. 이
러한 구조적 상황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더욱 뚜
렷하게 인식될 것이며, 때문에 학습동기가 있어도 
가시적인 학습행동이나 학업성취 도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그동안 과학교육연구에서 적은 관심을 
받아왔던 전문계 고등학교 중 하나인 공업계 특성
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과학학습동기
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비교하여 탐색해 봄
으로써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과학수업에 대한 개
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 결과 1학년 전 학생들의 경우 학교 종류에 
따른 학습동기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일부 
구인에서는 공업계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더욱 높은 과학학습동기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일
반고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의 동기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공업계 학생들에게는 유의
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학년 학생들의 학
습동기의 큰 차이는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나타나는 변화로 보인다. 위
에서도 언급했듯, 공업계 학생들의 경우 학습과 학
업 성취 지표 중 하나인 성적을 취업의 요건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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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요인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학학
습에 대한 동기형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업계열 학생들 또한 2학
년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공업 전문 내용을 학습
해야하며, 일반고등학교 자연계열 학생들과 마찬가
지로 이공계열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들의 과학학습동기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
시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또한 공업계열 학생들의 경우 학
습동기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일반계열 고등학교 집
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공업계
열 학생들의 학습동기 향상은 다른 학생 집단과는 
차별화된 교육적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공업계열 학생들의 낮은 학습동기와 약한 구조
적 관계는 현재 공업계 학생들의 학습 환경은 학습
동기를 증진이 힘든 교육 환경임을 암시한다. 서론
에서도 언급했듯,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
성을 위해서는 직업교육과 인문 교양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업계열 직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교육의 경우 이들의 직업과 인문 
교양을 연결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과
학을 단순히 이론적 일반과목으로서 공업과 구별 
짓는 방식의 교수·학습법이나 교육 환경은 이러한 
교두보적 역할이 실현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업계 고등학생들을 위해 특화된 교수·학
습 프로그램에 대하여 향후 과학교육계에서의 지속
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공업과 과학이 융합
된 주제중심 학습이나 공학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같은 통합적 접근은 이들의 과학학습 동기 향상과 
참여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점은 공업계 
고등학교 과학교육 현장의 상황과 과학교육의 방향
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이다. 공업계열 학생들의 
과학학습은 학생 뿐만 아니라 공업계열 특이적 환
경과 이를 둘러싼 교사,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다
양한 주체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추
후 연구를 통해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직업교육, 과학교육 관계자들의 공
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과학학습에 대한 인식과 지향

점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다측면적 이해가 이루어
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공업계열 학생들의 과학학
습동기 향상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과학교육이 모든 이를 위한 과학
(Science for All)을 지향하고 있으나, 국내 과학교
육은 고등학생들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영재들을 위주로만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그동안 과학교육연구에서 외면 받
았던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학습동
기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이들을 위한 과학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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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계 고등학생과의 비교
를 통해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
학습동기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
으로 두 학교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 수준을 비
교하였으며, 학습동기 구인들의 상관관계는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공
업계열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가 학업성취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는 공업계 특
성화고등학교 학생 596명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
생 1063이 참여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이원
변량분석(two-way ANOVA), 독립표본 t-검정, 
Pearson상관관계 분석의 두 가지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와 학년간 상호작용
이 과학학습동기 차이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
내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년에 따라 
학습동기의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공업계 특성
화고 학생들의 경우 학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자연계열 학생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과학학습동기를 나타내었다. 
과학학습동기의 다섯 가지 요소 간 상관관계 또
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공업계고 
학생들이 상당히 낮았다. 마지막으로 공업계 특
성화고 2학년들의 과학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
의 상관정도는 1학년학생들에 비해 적었다. 이
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교육적 전
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과들을 바탕으로 
공업계열 학생들의 과학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어: 공업계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과학
동기, 학년차, 학업성취


